
Copyright ⓒ 1991 b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chemlocus.co.krCMRI

금호타이어 노조 전면파업 돌입
3월25일 하루 광주 곡성공장에서 …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

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3월25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.

광주공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곡성공장은 오전 7시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갔다.

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“그동안 수차례 교섭 요청에도 회사는 2010년 임금단체협상 합의만 앞

세우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”며 “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교섭 촉구를 위한 하루 경고성 전면파업을 하게

됐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노조는 공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갖고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의지를

다질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로 대응하기로 해 노사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.

금호타이어 관계자는 “파업에 대응해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직장폐쇄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”며 “노

조는 오늘 하루 파업 이후에도 3월29일 확대간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업 유보일 뿐이어서 확실하게 파업 철

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는 계속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노조는 ▲퇴직금 보전방안 ▲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▲식사교대 수당 ▲최저임금법 위반

에 따른 호봉 재조정(임금체계 조정) ▲타임오프 논의 ▲2010년 임금협상 재교섭 등을 제시하고 있다.

그러나 금호타이어는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0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상이 2011년 4

월까지 유효하다며 파업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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